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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억원투입한거진종합스포츠타운제2지구조성공사

축구장국제규격에맞지않아

고성군이27억원의예산을들여추진
하고 있는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제2지구
조성공사가운데, 축구 경기장의 크기가
국제경기규격에맞지않는것으로밝혀
져주민들이변경을요구하고나섰다.
고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

까지 사업비 27억원(국비 8억, 도비 3
억7천300만원)을 들여 거진읍 거진리
475번지 일원에 26,982㎡ 규모의 종
합스포츠타운을조성하고있다. 
주요시설로는마사토축구장 1개, 육

상트랙 1개, 풋살장 1개, 배구장 1개 등
이다. 현재 85%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
으며,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뒤 해빙기
에 재착공해 내년 5월말 준공할 계획이
다.
그런데 최근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

에서 축구장의 크기가 국제경기 규격인
길이 105m, 폭 68m보다 작은 길이

90m, 폭 65m인 것으로 밝혀지자 주
민들이향후대회유치에지장이있다며
정규규격으로해달라고요구하고나선
것이다.
축구인들에 따르면 축구장의 크기는

2002년한일월드컵이전까지만해도길
이 100~110m, 폭 64~75m내에서
자유롭게지었다. 그러나 2002년 월드
컵 이후 국제축구연맹(FIFA)에서 국제
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의 크기를
길이 105m, 폭 68m로 정했으며, 이
후지어지는대부분의축구장은이규격
을따르고있다.
그런데 거진종합스포츠타운에 조성되

는축구장은길이 90m, 폭 65m로현
재 규정보다는 길이가 15m, 폭이 3m
가 작다. 2002년 이전 규정인 길이
100~110m를 적용하더라도 길이가
10m나부족하다. 

거진읍번영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6
시거진읍성진회관식당에서긴급모임
을 갖고, 이 자리에 참석한 고성군청 담
당 공무원에게 축구장의 크기를 정규구
장크기로조정해달라고요청했다.
이날 참석한 주민들은“이왕 짓는 축

구장을정규규격으로해야큰대회유치
도가능하다”며“현재마사토구장이지만
장기적으로인조잔디구장으로변경될수
있는데, 그때가서 변경하려면 돈이 더
많이드니문제가발견됐을때처리하는
것이좋다”고했다.
주민들은또“처음부터어떤기준으로

축구장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모르
겠다”며“현재 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하
면풋살장과배구장을다른지역처럼하
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검
토해달라”고했다.
이에대해고성군관계자는“종합스포

츠타운은 다목적 운동장으로, 축구뿐만
아니라마을행사도개최하는장소”라며
“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서 설계
변경이어렵겠지만, 최대한 주민 의견을
반영해보겠다”고했다.     최광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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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강안근
☎682-1283 / 018-244-1283
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8리 3반

인부항시대기
일하실분문의

거진용역

거진읍사무소(읍장 김승태)는 지난 2
일3층회의실에서25명이참석한가운
데이장회의를개최했다.
이날 회의에서는 인구늘리기 추진협

조,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전국서비스
실시, 에너지절약을위한겨울철내복입
기운동동참, 희망 2012 나눔캠페인관
련성금모금협조, 저소득독거노인진료
비 지원관련 대상자 추천 등의 내용이
다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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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국수·시골두부막국수·시골두부

도토리묵도토리묵 무침·편육무침·편육

3대전통막국수전문점

MBC 찾아라맛있는TV방영

거진·현내광고문의
☎681-1666~7

거진읍이장회의개최

거진읍번영회긴급회의개최변경요구

고성군관계자“공사마무리중”난색

고성군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거진종합스포츠타운 제2지구 조성공사 가운데, 축구 경기장의 크기가 국제경기 규격에 맞지 않는
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사진 : 원광연 기자>


